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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해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 
피난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먼 곳에서 고향의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의 슬픔과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여러 생각을 마음에 담은 채 오늘,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로부터 13 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가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도 귀환을 위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조적 부흥의 핵심 거점'이 되는 F-REI(에프레이)에서는 새로운 기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현내로의 이주자 및 신규 취농자 수가 과거 최다를 갱신하고 현산품의 수출액도 과거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프라이드'를 가슴에 새기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온 도전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 재건과 더불어 감소한 인구의 회복, 생업과 산업의 재생,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폐로의 대처 등, 
부흥을 향한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13 년이라는 세월의 경과로 지진 재해의 기억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사는 우리는 당연한 나날이 내일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라마치 다이이치 중학교 스즈키 마히루 씨 ‘미래로의 편지’) 
 

2024 년 1 월 1 일,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을 진원으로 한 대지진은 많은 소중한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사람들로부터 앗아갔습니다. 
지진 재해로 많은 것을 잃은 가운데 많은 분들의 온정으로 버텨왔던 우리이기에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다가가야 합니다. 
지진 재해의 경험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해가는 것은 지진 재해를 경험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의 
책무입니다. 
그것은 후쿠시마의 부흥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많은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를 더 많이 홍보해서 저 삭막한 땅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활기로 넘쳤으면 좋겠다.’  

(시라카와 다이니 중학교 스즈키 린 씨 ‘미래로의 편지’) 
 
올해부터 인터하이 남자 축구 경기가 J 빌리지에서 개최됩니다. 
부흥의 상징이 된 장소가 전국 청소년들의 동경의 장소가 됩니다. 
‘후쿠시마의 지금’을 알기 위해 젊은이들이 피재지를 찾아와 직접 ‘보고’ ‘느껴서’ 지진 재해를 자기 일로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의 교류 속에서 서로를 북돋우고 새로운 빛을 발하는 그런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후쿠시마에는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라카와 다이니 중학교 고바리 메루 씨 ‘미래로의 편지’) 
 
우리는 앞으로도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후쿠시마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후쿠시마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가겠습니다. 
 
‘현민 여러분의 미소를 반드시 되찾겠다’라고 마음에 강하게 새긴 그날의 결의. 
그 원점을 잊지 않고 후쿠시마의 미래를 온 힘을 다해 개척해 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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